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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김유미 연구원

국내동향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70년대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 또한 졸업 및 초혼연령의 증

가로 30대의 인구이동은 20대 수준에 가까워짐. 권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대의 인구유출이 

발생하였으며, 호남권은 10~30대,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발생함. 이와 같은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의 차이는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경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역 인구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 인구이동 문제를 함께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70년대 이후 최저수준을 

보임.

통계청1)에 따르면 2016년 인구이동자 수2)는 총 737만 8천 명, 인구이동률은 14.4%로 이는 각

각 1979년 인구이동자 수 732만 4천 명과 1973년 인구이동률 14.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저조한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 인구이동률을 감소시킴.3)

- 연령대별 인구이동자 수를 2006년과 비교해보면 10·20대는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50대와 

80세 이상은 30% 이상 증가하였음(<그림 1 (a)> 참조). 

졸업 및 초혼연령 증가로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인 취업 및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30대 인구이동

률은 20대 인구이동률 수준에 가까워짐(<그림 1 (b)> 참조).

-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23.6%, 직업 

21.0%가 그 뒤를 이음.  

1) 통계청 보도자료(2017. 1. 25),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

2) 인구이동자 수는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를 의미함.

3)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연령별 인구이동률은 20대가 21.5%, 30대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후에

는 10% 이하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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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구 및 인구이동의 변화(2006년, 2016년 비교)

(a) 인구이동자 (b) 인구이동률

자료: 통계청.

권역별4)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발생하였으며, 호남권은 

10~30대,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발생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에 차이를 보임.

<표 1> 권역·연령별 인구이동 패턴

구분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도권 유출 유입 유입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중부권 유입 유입 유출 유입 유입 유입 유입

호남권 유입 유입 유출 유출 유출 유입 유입

영남권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의 차이는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 경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늦춰지는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5)

또한 노년층보다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의 확대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일자리 경쟁심화,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4)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중부권은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영남권은 부산·대

구·울산·경북·경남으로 권역을 구분함.

5) 이상림(2014), ｢시·도 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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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청년층의 높은 인구이동률로 인해 추후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음.

호남권과 같이 노년층의 인구유입과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년층의 노인부양 부

담이 증가할 수 있음.

영남권과 같이 전 연령의 인구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수침체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음.

인구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그 지역의 인구구조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시 출산장려 및 노후소득 강화 외에도 인구이동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출산장려 및 노후소득 강화 정책 등에 막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흡한 수준임.6)

지역 인구구조는 연령대별 인구이동 패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음.

- 실제로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많은 시도인 호남권, 영남권의 경우 출산율이 낮고 노인부양비가 

높은 편임.7)   

6) 정부는 2006~2014년 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분야의 보육지원 확대 등에 66.6조 원을, 고

령사회 분야의 기초(노령)연금 등에 43.2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10년 이상 정체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7) 2016년 시도별 출산율은 전국평균이 9.0명인 것에 비해 부산 7.0명, 전남 7.2명, 강원도 7.3명, 대구·전북·경남 7.7명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부양비는 전국평균 18.5명인 것에 비해 전남 34.6명, 전북 27.9명, 경북 27.5명 순으로 높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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